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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카오톡도 줌처럼 ‘그룹 영상통화’ 가능해졌다

남가주 주택 시장 활황 … “추가 상승 여력 있어”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영상통화

를 할 수 있는‘그룹 페이스톡’베타 버전을 선보인다.

지난 20일‘한국경제TV’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톡 기반의 음성, 영상 기능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페이스톡을 출시하

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이용할 수 있

으며, 최대 10명까지 동시 참여 가능하다. 10명을 초과

하는 그룹채팅방일 경우, 그룹 페이스톡에 참여할 친

남가주 주택 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부동산 전문매체인 DQ뉴스와 부동산 정

보업체‘코어로직’(CoreLogic)에 따르면 지난 3월 남

가주에서 판매된 주택의 판매 중간 가격은 63만 달러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상승하며 8개월 연

속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LA 카운티의 지난달 판매 중간 가격

은 전년 대비 17.2% 오른 75만 달러, 로 상승했고 오

구를 선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체 화면 외에 작은 

사이즈의 플로팅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화면 

끄기’선택 시 카카오톡 프로필 또는 카카오 프렌즈 캐

릭터를 화면에 노출할 수 있다.

그룹 페이스톡 베타 기능은 모바일과 맥(Mac) 카카오

톡에서 이용 가능하며, 추후 윈도 PC 카카오톡에도 추

가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톡 그룹 페이스톡 기능은 iOS와 안드로

이드 카카오톡 v9.3.0 이상, Mac 카카오톡 v2.8.9 이상

으로 각각 업데이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렌지카운티는 10.6% 오른 83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전년 대비 17.9% 상승한 47만 6

천 750달러, 샌디에이고카운티는 15.3% 상승한 68만 

달러였다. 지난달 남가주에서 판매된 주택은 24,885채

로 전년에 비해 무려 32.2%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

출(모기지) 금리 하락과 매물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저

금리에 편승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

였지만 매물 부족으로 구매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밀레

니얼 세대들이 첫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남가주의 주

택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팅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택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심지

어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구매하려는 이

른바‘묻지마’구매도 성행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남가주 주택시장

의 활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존 번즈 부동산 컨설턴트

는 2022년 말까지 현재 주택 가격보다 6%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전 ‘가열’

미국 3개 주가 1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서울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

장 후보지로 알려진 애리조나주 내 2개 부지가 이날 경

매에 부쳐졌지만 유찰됐다. 현지에서는 두 부지 모두 대

외무역지구로 지정됐으며 고용이 가능하도록 용도가 변

경된 상태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9억 달러 규모의 인센

티브를 놓고 삼성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

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애리조나주 토지국

은 오는 5월19일 경매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경매 유찰에 따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텍사스주 오

스틴이 떠올랐다. 오스틴에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반

도체 공장이 가동 중이어서 부품과 원자재 등을 효율적

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인근에 공항도 있어 제품을 운

송하기에도 좋은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

시와 향후 20년간 8억 547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도 삼성전자에‘역대급’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 감면, 일자리 

보조금 등 9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뉴욕 역사상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이 심화하며 각 주정부의 로비전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

다고 분석했다. 

▲ 남가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